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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: 첫 직장과 사법시험 준비 시절의 면모

구술자 : 우리 집에 와서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취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우

리 집에서, 집에서 직장을 다녔죠. 집 잡기 전에 몇 개월 동안에. 그리고 

집에 모친이 도시락도 싸주고 계속 그랬습니다. 처음에는, 그때는 우리가 

취직 반이었기 때문에 농협에 시험을 쳤습니다. 친구는 ‘내 아니면 걸릴 

사람 아무도 없다’ 그 정도로 자신을 하고 그때 집에서 뭐 저 하숙비 조

금 온 걸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걸리 사먹고 다 써버린 기라. 근데 떨어졌

거든요. 

         떨어져가지고 삼해어망1)에 그때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들

어갔는데 거기서 월급이 뭐 이천(2,000) 몇 백인가, 삼천(3,000)원인가 

정도밖에 안주니까 ‘월급 이거 받고는 못 하겠다’ 이래 항의를 하니까 

‘그럼 나가라’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죠. 한 삼(3)개월쯤 근무했나? 삼

(3)개월까지도 채 못했을 거예요. 한 달하고 한두 달 돼서 월급을 받아보

니까 금액이 인제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그래서 음, 월급이 작다고 항의를 

하니까 나가라 그래가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마옥당2)을 지어가지고 공

부를 시작했거든요. 나도 그때 직장이, 직장이 썩 좋질 못해가지고 중소

기업에 들어갔는데 ‘우리 같이 공부하자’ 해가 마옥당 가서 몇 달 동안 

같이 공부를 했어요.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건평이 형님이 지게 지고 

다니면서 인제 저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땔감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한 

삼(3)개월쯤인가 나도 공부를 하다가 아이고, 집안 형편 때문에 나가서 

1) 정식명칭은 ㈜삼해공업으로 어망제조 회사이다

2) 노 대통령이 첫 직장 ‘삼해공업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형님과 봉하마을 들판 건너 뱀산 자락에 지은 
토담집. 마옥당( 堂)이라는 이름은 당시 노 대통령 부친이 지었고 여기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. 노무현재

단 엮음, 유시민 정리, 자서전 <운명이다>, 돌베개, 55쪽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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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벌어야지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거든. 시골은 돈이 없어도 먹고

는 살 수 있는데 도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, 부산에서는. 당장 애들 

공부도, 동생들 공부도 해야 되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가 나

왔습니다, 그때. ‘니 혼자 공부해라 난 나간다’ 그렇게 됐고. 또 한 번 

우리 집에 초량 산복도로 밑에 집이 있었는데 호박을 키운다고 호박구덩

이를 파가지고 묻어놨어요. 거기 (노 대통령이) 발이 빠져가지고 요즘 말

로 똥떡3)이라 합니다. 떡도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제 계속 왔다 갔다 

했지요. 

         근데 직장은 어 노 대통령이 처음에 삼해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 나왔고 

그 다음에 마옥당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하다가 어느 날, 사진에도 있습

니다만은 어느 날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울산에 가니까 

한국비료 그때 현장에서 그 요즘 뭐, 옛날말로 노가다 작업을 하러 간 거

예요.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다가 이빨을 다쳐가 이빨이 두갠가 부러졌습

디다, 앞니가. 그래 위문차 가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래 왔

길래 부산에. 그때는 내가 광복동에서 사업을 할 때니까. 사업을 시작을 

했을 때니까 그렇게 왔었습니다. 

         그리고. 그리고 어 시골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마 한 달에 한번쯤은 부

산에 내한테 와가지고, 와가지고 인제 저녁에 저녁 되면 술을 한잔 하고 

이랬는데. 술을 자꾸 사주니까 ‘시골에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모르는데 

여기 나와 보면 너무 환락가다’ 이거지요, 광복동 자체가. “왜 이런 데 

와서 술을 사주냐. 차라리 그 돈을 내 책을 사다오”, “그래 알았다. 그

럼 내가 책을 사줄게” 그때부터. 그때는 (내가) 사업을 하고 이래서 광

복동에서 좀 괜찮았으니까. 그래서 그때 책을 사가지고. 책을 처음부터 

부산에 와서 샀지요. 책을 사가지고 “책만 봐가 니가 사시 걸리겠나?(사

법고시에 붙겠나)” “아, 책만 봐도 된다.” 학원에 가면, 학원에 갈 돈

이 없으니까 학원에는 안 갔습니다. 안 갔고 빨리 읽는 속독법부터 먼저 

배우고, 속독법을 먼저 배워야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. 그래 

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지. 순전히 그냥 독학을 한 거죠. 학원

도 안 가봤습니다. 그래서 “과연 되겠나?” 이러니까 “아, 마 될 수 있

다. 나는 한다.” “그래. 그라면 니가 한다면 해야지.” 그 이후에는 도

3) 어린이가 똥을 누다가 똥통에 빠졌을 때 부모가 급하게 만들어 주는 떡. 변소 귀신을 위해 쌀가루로 만든 쌀

떡이었다. 대개 송편만큼씩 동그랗게 100개 정도를 만들어, 변을 당한 아이가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누
어 주었다. 이때 이 아이는 “똥떡, 똥떡” 하고 외치며 이웃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만 비로소 그 액

운을 면하게 된다고 한다. 한국학중앙연구원 엮음, <한국민족문화대백과>, 1996,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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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독서실에 다니다 친

해졌다. 고등학교 졸업 후 마옥당에서 함께 사법고시 준비를 한 적도 있다. 노 

대통령의 결혼식에 초대된 두 명의 고등학교 동기 중 한명이기도 하다. 그런 인

연으로 이후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때마다 힘을 보탰다.

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. 

         군에 갔을 때도 제가 출장가고 없으면 휴가를 오면 우리 집에 옵니다. 집

에 와서 지 혼자 자고가고 내 동생들을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동생

들 기억이 뭐 엎드려뻗쳐 하고 훈련도 시키고, 동생들 전부 앉혀놓고. 그

런 식으로 집에 막역하게 서로 니내(너나)없이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. 

군에 가서 가끔 편지가 오고 휴가 오면 저한테 와서 집에 갔다가 우리 부

산 쪽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저한테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집에 가는 거

고. 그때는 진영역에 버스타고 가서 진영버스정류소에 내려가지고 한 한 

시간쯤 걸어갑니다. 고 안에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중간에 공동묘지가 하

나 있었고. (마을)입구에 가면 지금도 있습디다, 그 연못 같은 게 하나 

있거든요. 여름엔 거기서 연못에서 목욕도 하고. 한번은 목욕하는데 이 

친구가 내 옷을 들고(웃음) (도망가서 저도) 빨가벗고 따라갔거든요. 마

을까지 뛰어갔어요. 그래 (자기가) 놀래 뒤돌아보니까 빨가벗고 가니까 

옷을 집어던지고 가고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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